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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아 연구원

EU의 은행 경영진 상여금 규제안

 3월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재무장관회의에서 은행 경영진 상여금 규제안에 대한 

최종 합의 여부가 논의되었음.

 은행 경영진 보너스 규제안은 은행 임원의 상여금이 연간 보수에 1:1로 연동(bonus to salary 

1:1)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주주들이 동의할 경우 최대 두 배까지 늘어날 수 있음.

 이 규제안은 지난 달 28일 유럽의회와 EU 집행위원회에서 합의되었고 최종합의를 위해 이번 EU 

재무장관회의에서 다시 논의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유럽의회와 EU 정상회의의 승인을 통해 확정되

게 됨.

   - 회원국 과반수의 동의로 법안이 가결될 경우 유럽 은행들과 유럽에서 영업하는 외국 은행들이 

적용 대상임.

 영국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이번 회의에서 최종적인 합의 도출에는 이르지 못하였음.

 영국 정부는 EU 차원의 강도 높은 규제가 시행될 경우 자국에서 영업 중인 대다수 은행들이 이탈, 

자국의 금융허브로서의 지위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해왔음.

   -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 당장 이 제안을 지지할 수는 없으며, 향후 

몇 주 동안의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내용이 진전되면 이 안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영국 은행권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여금 규제 방안이 EU 조약에 위배되는 지에 대한 법률적 검

토를 마친 상태이며, EU에 대한 고소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반면 동 규제안은 독일 ․ 프랑스 등 대다수 국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현재의 은행권 상여금 지급이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인수의 유인이 된다는 점에 대해 EU 회원국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전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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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는 지난 3일 기업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들이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대

해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찬성의 뜻을 표시하였음.

   - 현재 독일에선 주주가 경영진의 임금결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주주의견이 강제 사항은 아님.

   - 프랑스 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해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데, 정부가 더 직접적으

로 기업 경영진의 보수를 제한할 수 있음을 표명하였음.

 동 규제안은 4월에 예정된 유럽연합 의회에서 바젤lll 채택과 함께 다시 논의될 예정임.

 EU는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부터 발효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동 규정의 시행으

로 은행들의 과도한 위험인수를 억제하고 자본건전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한국경제, Financial Time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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